
1 241219-교역자모임(최종).hwp

- 1 -

<2024년 12월 19일 교역자 모임>

◎ 오늘 교역자들이 모인다기에 선생 말씀으로 함께한다. 

   모두 목회하느라 환난 때 수고 많다.

   요즘 말씀은 교육에 중심을 두고 말씀했다.

   말씀을 많이 받아 전해 줬다.

   이를 너희가 잘 교육해 주어라. 

   하나님 역사를 뛰면서 살아도

   이 역사에 대해 아리송하면 정신병자다. 의심병, 암이다.

○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를 잘 전하는 것은 교역자 책임이다. 

   행하는 것은 시대 따르는 자 책임이다. 

○ 그렇게 가르쳐 줘도 

   - 행치 않으니 뜻을 잃고 못 하게 된다.

   - 혹은 그렇게도 중한지를 모르니 행치 않는다.

   - 또 하나는 좋아 행하려 하나 힘이 없이 조금 행하다 만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해야 한다.

   구원자와 일체 돼야 힘을 받는다. 

○ 선생은 매일 글을 쓰고 교정해서 너희에게 내보낸다.

   글 쓰고 교정 7~8번 하듯이 

   너희도 신앙 교정해야 착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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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꼭 하기다.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 말아라.

   지도자는 꼭 확인해야 한다. 

   한쪽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 다음 이야기다.

   하나님과 성령은 택한 자, 표상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 가정, 민족을 특히 더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같이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심정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표상자를 중심해서 대하시는 것은 

   그들 중심해서 전체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함이다.

   전체를 위해서다. 

   특별히 개인 가정 민족을 택해서 누구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데

   이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냥 보통으로 대하신다. 

   평균적으로 전체 대하듯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을 잘 깨달아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도 주도 택해서 특히 사랑해 주시는데 

   몰라 주면 일반적으로 대해 같이 고통받게 하심을 깨달아라. 

   섭리사에서도 그러해 오셨다.

   심정 몰라주니 정말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냥 모든 자 대하듯이 대해 주셨다. 

○ 과거에 코로나 때도 보아라.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과 섭리사를 사랑하여 

   특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한국은 특별히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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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한국은 김치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어서 

   코로나 많이 안 걸렸다고 하였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해 주신 것을 몰랐다. 

   그 후 선생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를 한탄하며 고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도 세계같이 대한다.” 하셨다.

   그 후 한국에 코로나가 60만 명까지 걸렸다.

   계속 매일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10만 명씩 더 올라감을 보았다.

   선생이 섭리사와 민족을 위해 회개 기도하였다. 

   선생의 생일날 하나님은 “알았다.” 하셨다.

   다시 50만, 40만, 30만, 10만, 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심정 알아주고 회개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고로 오늘도 하나님 심정 알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 교역자들은 설교를 잘하기다. 교육을 잘 전해 주기다.

   그렇게 말씀 전해 주었는데도 교인들이 흔들거리고 뭘 모르면

   반복해서 교육해 주어라.

   가르쳐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배웠다 해도 다른 자가 딴말하면 또 그 말 듣고 흔들린다.

   그러니 계속 교육해 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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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또한 민족 위해 기도하여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선동하고 혼란케 하는 자 위해 기도하여라.

○ 선생은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하다.

   너희가 선생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이고 선생도 노력했다. 

   너희도 건강 모두 조심하여라. 

   나이 먹으면 면역이 약해져서 건강이 꽃 시들듯이 시든다. 

   고로 지속적인 관리다. 

   밖에 있을 때는 과로하여서 힘들었는데 회복했다. 

○ 선생이 전도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나를 악평치 않은 자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다. 

○ 다 하나님 뜻이 있어 환난을 당하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너희도 목회하니 그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안 하면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 안 나오는 자를 잡아 주고 이끌어 주어라. 

   “지금껏 가던 길 가자.” 하여라.

○ 월명동 최대로 사용하면서 

   추우니 공적자들에게 차(茶)도 대접하고 한다.

   특히 전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대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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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잡아 식사도 대접하고 잔치도 해 준다.

   전도자들, 생명 관리하는 자, 각종 공적자들

   1, 2, 3등을 뽑아 교회에서도 챙겨 주어라. 

◎ 시대가 하나님 창조 목적 이룬 시대라 

   시기 질투의 영과 사탄들은 

   그렇게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힐문하고 무너지게 한다. 

○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두 종 시대였으나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아들 시대다. 믿는 자는 자녀가 된다. 

     자녀 권세 시대다.” 하니

   예수님부터 적으로 보고 비방하고 갖은 악평을 하고 싸웠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다.

   고로 2000년간 지구 세상은 자녀권이 되었다. 

○ 이 시대는 하나님 사랑의 이상세계다.

   창조 목적을 밝히고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룬다. 

   고로 사탄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사랑의 이상세계에 못 참석하니 

   더 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잡고 자기 몸으로 쓴다.

   다 멸망을 받는 사탄들이다.

○ 이 시대는 천지창조 후 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혔다.

   사탄들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못 펴게 반대하다 쫓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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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 떨어졌다. 결국 마귀 사탄이 된 것이다.

   그러하니 구약 때부터 반대, 신약 때도 반대,

   이 시대에는 마지막 사랑의 역사를 펴니 

   비상 걸려서 사탄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제 아비, 할아버지들까지 다 나와서 발악한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다 선생과 계획하고 

   역사를 펴 온 것이다.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성령 성자 예수님 사랑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부활하였다.

   창조 목적의 뜻을

   이 젊은 날 다 바쳐 이뤄 날아다니니 사탄을 이겼다.

   이루고 할 일 다 한 것이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너희는 이를 믿고 굳건히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성령 성자 예수님과 행하셨다. 

○ 하나님 성령 성자와 그 보낸 자를 믿기다.

   선생 불신하고 나가서 하나님 성령 성자만 잘 믿겠다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시, 죄인시 하고 “하나님만 믿겠다.” 했다. 

   하나님이 사명자 쓰고 육신 삼고 역사했는데 

   보낸 자를 버리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버린 격이다. 

   선지자만 버려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 내셨다.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은 가다가 다 쪼개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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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자들이 이를 교육해 주어라.

   이를 모두 알고 가르쳐라. 

○ 선생은 수수하게 하나님만 증거해 왔다.

   선생에 관해 묻거든 

   ‘선생’이라 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시대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다.’ 

하여라. 

    “선생 여자다.” 한다고 누가 여자로 믿겠느냐. 

   아는 자는 다 안다.

   군함일지라도 “나룻배다.” 하고 편히 가라. 

○ 사탄 악편을 불신하고 이 말씀만 믿고 따르면 항상 이긴다.

   사탄·마귀들은 패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시대 생명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라. 

   또 기본으로 생명들 잘 챙기기다.

○ 교역자와 지도자들은 생명들을 위해 주고 섬겨 주면서 

   선생이 하듯이 대해 주어라.

   선생이 없으니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 

   선생이 본을 보인 대로 하여라.

   잘해주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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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한 생명들 관리다. 

   안녕. 

   평강을 빈다.


